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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과 기적 

믿음 만큼 강단에서 많이 설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믿음을 갖긴 가졌는데, ‘밑져야 본전’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 전 충청도 어느 시골에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성회 때,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수준이 낮은 터라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힘을 다해 설교를 마치고 병자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병고침을 위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성도들은 좀처럼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듭 강조하자, 그 때서야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옆에 있는 젊은 부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말했습니다. “얘, 며늘애기야, 나가거라, 나가.” 
그러나 그 부인은 안 나가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얘, 나가 보래두. 밑져야 본전 아니냐!” 
순간 예배당은 웃음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밑져야 본전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안타깝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이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지은 “산을 옮기는 믿음, 불을 내리는 기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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